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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경장기의 문체 

1. 머리말 

갑오쩡장용 첫윷 뼈의 출발로 인식하든 혹온 짱깐 한껴하나의 전환점)로 

인식획픈 왔쩨 없이， 깨회의 생격율 규명흩}는 데 핵심 사업 인식됐다. 본고 

에서는; ‘갑청창휘 문써l ’률 ‘개화기의 문채’와 대짱소아한 깨녕졌표 잡고 논의 

를 전개할 것이다. 그런데， 개화기 문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생과물1)이 있고， 이 

번 륙집에서의 ‘문자 사용 양상’과 ‘국문 한문 사용 논쟁’은 사실상 개화기의 문체 

를 논하는 데 중요한 추제가 되어 왔으며， 역시 이번 륙집의 ‘어휘’와 ‘문법’도 개 

화기 문체와 벌접한 관현올 맺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충북율 피하기 

위해서， 문체의 개업을 ·문자 사용 양상’ 중심에서 ‘문장 표현 양상’ 중심으로 바 

꾸고， ‘문해소 분석’이라는 방법율 통해 이 시기의 문체 양상울 고찰해 보고자 한 

다. 

국어사쩨셔왜 화씨는 월정한 시대률 지칭하는 개 

대국어뚱 념써자는 과오기틀 말한다. ‘개화기’라는 

1) .개회지 분체‘하는 제확이 직접 붙였거나 이 시기의 문헌옳 
한해"씨썽떠)，녕수(1971 ). 유문수(1975). 

문( 씬현식 1991. 1994). 김형철(1985. 
김인션(1991 )， 심재기(I짧7 ，니 ” 퉁이 있다. 

연구에만국 
(l977), 이기 
조규태(1991 ). 



갑오경장기의 문체 1이 

소률의 동장을 강조한 것이라면， ‘과도기’라는 용어는 새로운 언어 요소들의 동장 

에 따른 신 ·구 요소 간의 갈둥과 공존 현상을 강초한 것이라 힐 수 있다. 한연， 

과도기는 ‘혼란’이라는 부정척인 육면과 ‘다양성’이라는 궁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게 마련인데， 개화기의 문체 양상도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다양한 문 

체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 문체의 특정율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는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보장될 만큼 사회척 여건이 생숙되지 못 

했기 때문에 개인의 독륙한 문체보다 시대척 문체 특정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시 

대 정신(계몽， 개혁， 일상생， 보도성， 토론생 동)이 반영된 시대척 문체의 연구로 

서는 언어학적 방향의 문처l론이 척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우 문체 양상은 규범 

척이고 공식적인 것에서 벗어난 다양한 문체를 포팔하며， 언어 형식의 차원에서나 

그 내용의 변에서 확인되는 문체소의 분석율 통해 규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ll. 갑오경장기의 문채 양상 

문체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요소를 문체소(文뽑훌)라 할 수 있는데， 문체소에는 

크게 나누어 표기 요소， 어휘 요소， 구문 요소 퉁이 있다. 표기， 어휘， 구문의 각 

문체 요소는 톡자적으로 문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반 

영된다. 즉 표기 요소가 국한자이면 어휘 요소에 한자어 또는 한문루의 어휘가 많 

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구문 요소에도 한문 구조의 영향이 많이 남게 되어 직역문 

어체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먼쩌 갑오경장기의 각 문헌에 나타나는 예문율 통해 문체를 분류해 보기로 한다. 

(1) 地球는 폼A의 住居후는 世界니 亦遊星의 -이라 (서유1) 

(2) 是故로 古뿔이 日 孝란 者는 뻐親을 훌후 는 밴오 짧란 者는 뻐훌율 훌후 는 

엔오 흉란 者는 배했을 使후는 '!]라 후시니라 (소학 1) 

(3) 한 따에 한 老A이 잇서 年이 六十이 념은지라 一生 中에 사 가진 田짧율 三

子 의게 分與후고 다만 훌兩을 남은 빼룰 가첫더니 一日은 그 三子콜 불너 

갓가히 안치고 일으기룰 ik等 中에 g今으로 三個져 동안에 A훌 中에 最善

흔 일을 行후는 者 l 잇시면 이 빼룰 주리라 (국소 10-11 ) 

(4) 大樞 나무는 每年혼 생질式 ~라누니 그런 故로 벗~] 묵은 줄을 알고추 하면 

율기룰 ￥l여녁서 그 윈 ~리룰 보면 둥글게 도라간 나무결 홉효로 훗후 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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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기 요소 

표기 요소에 따른 문체의 종류에는 ‘국문체， 국한문체， 한문체’ 등이 있는데， 이 

틀 문체의 생성과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문체 연구에셔 상당히 논의되 

었다. 

여기서는 갑오경장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서구 고유 명사의 다양한 표기 양상에 

대해서 

인명 지명 요소 

에 수 논돈 어 

8 야 소 x 어 

耶 I￥ 倫 훌k 어 

0 English Jesus London ￡마자 ~ ~낭 어 

서구 고유 명사는 국문체의 문헌에는 A. B류가 가능하며， 국한문체의 문헌에는 

A. B. C류가 다 가놓하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헌 전체릅 통해 볼 때 A류가 주류 

국가명에만 B류의 사용 빈R까 옳￡찌세유〉에 

는 A.C류쩔 영행하어 사용하썼다. 오늘날에도 서구 핵까뺑요로 깨나다， 브라 

질. 아르헨타싸)씩 8류( 미국， 영국， 독일)가 대퉁한 세확으§ 사용써1 있다. 갑오 

경장기의 문헌에는 아직 D류는 보이지 않는다. 서구 고유 명사의 경우 국한문체의 

문장에도 주로 A류가 사용되어 구어체적인 성격을 더 보탠다고 할 수 있다. 

2. 어휘 요소 

어휘가 문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비율， 한문투어 

의 사용 벤토i 천δ↑써씌 샤챙 {양상 둥에 기인하는 것이 

3) C류는 서구에률 ‘음역’음역+의역’) %기 요소 

까지 

CD 음역 ( 
@ 음쩍+성떡 앵→~t훨훌웹Æ!. 희gl ish→홍없) 

@ 의역 (Pacific ocean→太2f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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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비율 

성정류는 대체로 통일 원문에 대한 초간， 중간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 

분석의 자료로서 가장 좋은 조건율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어휘 요소의 경우 직접 

대비가 가능하다. 

(8) 얀 허다한 사룹이 춧즈니 

사띤 능히 나훌 생케 후리이다 

下來후시니 許多혼 왔이 從창 

후시면 館히 저를 훌커1 

절후여 

마태볼읍 &강 i 설에서 4설까지에 나오는 어휘를 닙I .ûl.학띨 q읍과 샅다. 

a 

1 븐·리다 

5 생케 

6 손 

7 윈지다 

8 간정후다 

下來#다 9 

從후다 10 

-1훌;홉 11 

훌t拜후다 12 

없케 13 

手 14 

們다 15 

훌홉을 受후다 16 

a 

삼가 

고치 

가 

껴} 

보이다 示후다 

디리다 .~다 

* A} ;5 .A 
간중율삼다 置융다 

위의 비교에서 동일 시기의 문헌이라도 표기 요소의 다릅에 따라 어휘 요소의 차 

윷 확인힐 수 있다. 성경은 대상으로 

사용썩는데， 20세기에 틀어서 서 동장했다 

익숙한 독자충의 요구키 단적으로 말 

소의 선택은 독자의 있다고 힐 

수있다ι 

, 통일 내용(혹은 통일 않으므로 어 

적으로 할 수 없다 그허 동장하 



문체 

는 팡고문은 그 문장의 성격상 어느 다른 종류의 문장보다 통질성이 확보되므로， 

어휘 요소의 대비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신문을 뚫노 챙 창든지 일년간요토 쩡짜여 사보고 스녕 씨 놨 정동 독휩샀 

문샤로 확서 돔윷 미리 내고 성영짜 집이 어민라 

걸어 신문율 보내줄 터이니 신문 보고 스분 이는 숙히 생명을 보내기 댄 

라옵(독립 1). 신문갑 혼장 동견 흔푼 혼틀치 동천 섭이견 일년치 일원삼 

십션 경뺑깐얘 누구든지 이 선문음 바다 파는 이 눈 익핫어! 리죠 엽전 혼 

푼(독립 

:ft君者는 新뿔윷 買톨묘져 *λ 끈 -=性華團와 함絲함룰 分明이 

용용후야 本훌t.s=. 送傳후시변 本jj:어i셔는 每日 早朝에 옳lIt홉發후오리다 훌i 

聞<<는 每짧에 葉훌훌 죠分이오 -뼈에 棄헬 一兩이오 六뼈先給에 葉흩l Ii 

兩五뺑이오 外方에셔 보사는 이는 以上足價 外에 郵票’I만 짧A훌 터이오 

니 以此 照짧*짜 훌先通知후셔 (황성 1: 1) 

a, b는 각각 자치 신문을 많이 

요소의 차이에 따야 야휘 요소에s: 

a b 

내용의 

가생김율 

a 

황고인데. 않 

있다. 

b 

I 사고 스분 이는 買톨코져 향시거든 7 보내기 훌傳 

2 미리 내고 先給어1 8. 신문갑 新閒f훌 

3 셔。며 。 -=~華없 9 혼장에( 혼푼) 룡銀에(五分) 

4 집이 어 '<1 住居*1f.p 10 혼등치 “期에 

쩍어 記緣창。t 11. 이 此新II!I

6 장로 갤어 보내 옳 야아니 흉號信發§요èl t:t 

갑오경장기의 문헌별 고유어 • 한자어의 사용 비율은 다읍과 같다(김형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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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이어 (M移語) 

국어의 경우 전후 문장의 관계는 주로 의존 형태소(굴철 형식)에 의해서 표현되 

는 반면. 한문에서는 자립 형태소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이 때 한문에서 전후의 문 

장관계를 밝혀 주는 어휘를 전이어라 한다. 한문 원문율 국어로 언해할 때 완전히 

의역을 하면 한문의 전이어들은 국어에서 굴절 형식으로 대체되지만 직역을 할 때 

는 국어의 굴절 형식에다 직역된 전이어들이 첨가되므로 중복표현 형식이 되고 만 

다. 따라서， 전이어들이 많이 나타나면 적역왼 문어체라 할 수 있는데， 갑오경장기 

의 문헌들의 경우 창작문에도 전이어들이 다랑으로 사용되어 문어체적 성격율 띠고 

있다. 

(1) 고(故)로 

(11) a. 거불에 더지나니 콕록 그 열음으로써(委火是故因其果) (로스 1:20) 
b. 너희 자식은 뉘로써 훗츠랴 콕록 뎌 너희룰 판죄후리라(則爾子弟흉鬼짧 

誰乎彼將홉홉爾훗) (로스 12:21) 
C. 바른말을 후 는 코록 직판관이 위죠공효를 딛드러 (톡립 34) 

d. 이 地方 +좁은 내 우릅 쇼렉훌 미워후는 故록 나는 다른 地方으로 올무 

랴 휠노라 (심상 1: 11) 
e. 柱石이라 후니 故록 君子 1-蟲과 (소학 12) 
f. 石%되는 緣由 l 라 故록 石%石과 (국소 66) 

g. 정직지 안흔 친1 동이라 극엎콕룩 나라 일을 의론혼다든지 (독립 31) 

〈로스본〉에 ‘고로’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원문에 ‘故’가 있는 경우가 있고(l1a) ， 

원문에는 ‘故’ 가 없는데 언해할 때 전후 문맥에 따라 ‘고로’ 가 첨가된 경우가 있다 

(l1b). 빈도수의 변에 있어서는 후자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신문류와 교과서류에도 고로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관형사형 어미 아래에 사용된 

정우( 11c-d)와 종결 어미 다음에 사용된 경우(1 1e-f)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를 a형식， 후자를 G형식이라 하기로 한다. 

a 형식은 구문상으로 불 때 인과관계 표현 형태소가 원인구에만 나타나는 국어구 

문의 형식이나. 그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가 아니고 자립 형태소라는 점은 중국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절충 형식이다. 이에 반해 B형식은 결과구에 인과관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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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은 사실이 륙이하다(1 2a). 

교과서류에도 대격 지배형인 ‘~을 困창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2d)와 같 

이 ‘因후다’ 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빈도수에 있어 아주 적다. <서 

유〉에도 대격 지배 형식만 나타난다(l2e). 

(13) a. 따의 리를 잎훗얀 다 스스로 나라를 셰우며 (한성 1: 17) 

b. 언젠리즈 ~름의 엔앗긴 밴 되야 와훈얀 엔진리스 촉국이 되니(한성 

10) 

싸홉들을 후드렉도 ( 

안l 외 남녀 상하귀현 

전국에 잇는 일후는 사 

한연， 신문류에 있어서는 〈한성〉과 〈독립〉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성〉에 

는 국문체 부분에만 ‘인후야’가 나타나는데， 대격 지배형 ’~률 인후야’ 이외의 형 

〈독립〉에는 ‘인연췄다’ 가 째우 빈번하게 나타나며 

인연후여(l3e). -으호 3가지 형태 

로 

〈북쉽〉어11 .씌성늘아 이 세 가지로 와훈연 병들야 암이 나서’(올립 34)와 같이 

‘인후여’가 사용된 예가 나타나기도 하나， 빈도상으로 보아 이것은 ‘인연#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연한야’는 ‘인후여’에 비해 셔술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써(以) 

”는 ‘~으로으로써， 

)‘.':'] 뭇울 지닌 자럽 형태소로 

q타난다. ’-로써 ’ 와 같온 

중복행이라 할 수 있고， 

‘可以， 足以， 何以，

가운데 ‘~으로’가 

번역된다. 

얀데， ‘~로 

로’와 ‘써’ 

에서 ‘之’

나타난다. 

첫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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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는 한문에 가까운 직역어라 할 수 있으며， ‘~으로써’는 그 중간이라 할 수 있 

다. 

(1 4) a. 녁 련국의 열쇠록캠 너를 주나니(我μ天國之鐵훌爾) (로스 16:19) 
b. 어제 싼 셔라(何μ立짧) (로스 12:26) 

C. 고변후기 천에 최병일을 벼슬논씌 달내야 헌영운을 죄목으로 (독립 84) 

d. 했뽑효F릇뻐 척은 種子를 가지고 (심상 1:8) 

e. 

g. 

h. 

찍에 (국소 35) 

빡 A世의 J.힘을 亂후고 ( 

는 언l오 佛른 者는 밴 

i'l (소학 1) 

뻔 두연의 분후물 풀지 

由후야 싱然흠이라 (서유 

者

성경류 가운데셔 〈로스본〉에 ‘써’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신문류와 교과서류 

에도 ‘써 ’ 가 쓰인 용례가 많이 나온다. 

‘으로+써(빼)’ 형때짜 ‘후야+뻐’(14e- f) 형태 λ}이에 씩이 ‘ 흉사상 차 

이는 별로 없는 첫 장‘ 얀 l 후야+뻐’가 추상적인 ιi상빙’씌 씩창 지씨2. 있 

는 반면， ‘으로十써’찬 종 터 구체적인 ‘수단， 도구’의 외띠윷 자니고 있찌， 교과 

서류 가운데서 〈소화〉에 작액져i일 ‘뻐’(1 4g)가 많이 사용쉰 젓슴 〈소악〉이 까장 문 

어체적인 문장인 데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나， <한성〉에 ‘뻐’ (14h)가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한성〉에 실린 글 가운데 창작문 못지 않게 외국 신문의 기사를 번역한 

글즉 언해체 문장이기 때문인 것 같다. <서유〉가 국한문체임에도 불구하고 ‘以’

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1 4i)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가장 문어체척임을 알 수 있 

다. 

(4) 

한문에서 

동사어간에 

문의 사통 

표현을 

令. 퉁 어휘척 요소로쩌 

거나 사동접사를 첨가해서 

때， 의역일 경우에는 

쭈에는 한문의 ‘使’나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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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하거나， 여기에다 또 동사의 사동 표현을 텃붙여 일종의 충북 표현 형식으 

로사용하기도한다. 

갑오경장기의 문헌툴에 ’~으로 양여곰’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15) a. 익귀의게 시험율 보는만 (로스 4: 1) 

a ’. 마귀의게 시험율 맛으러 (위원회본 4: 1) 

a’. 마구l훌효보표 시험#야(했.훌試홈) (직해 4: 1) 

b. 守톰으록흐연표 兵丁을 fP홈후여 (한생 1:5) 

c. 의정부 인을 참찬으록호연표 두니라 (독립 78) 

d. A을록호연표 아니 알지 못훌 거시오 (소학 11) 

e. 우리률록호으많 古今훌룰 눈으로 말~l암아 알게 혼거시나 (심상 3:5) 

f. 其A을록효연표 홈훌을 先排캉야 (서유 100) 

원문이 사동 표현의 문장이 아닌데도 〈생정직해〉에서만 사동 표현율 했다( 15a-a 

참조). 생경류에 으로 후여곰’ 형태가 척게 사용된 데 비해 신문류와 〈심상〉 

에 비교척 많은 예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로 후여곰’의 형태가 원래 직역 

문어체의 생격을 지닌 것이었는데， 창작문에 쓰일 만큼 구어체화되었읍을 의미한 

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사용된 ‘~으로 흩어곰’ 형식은 전 

체적으로 직역 문어체의 생척을 지녔다고 힐 수밖에 없다. 

(5) 더부러 

.더부러.는 ·더불다’(與)의 부사형으로 ‘~로 더브러’로 사용될 때는 서술적 기 

능은 없고 문법적 기능만 갖고 있는 셈이다. 

(16) a. 압라함과 이삭과 야곱오록펴보화 변국의 돗게 안즈되(용亞伯拉뿔以激雅 
홈席坐~天홉) (로스 8: ll) 

a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관 갓치 변국에 안거니와 (위원회본 8: 11) 

á'. 아바랍과 이삭과 야곱관 혼가지로 변국에 잔선향고 (직해 8: 11) 

b. 녁 늘 너희완 합씌 후여 (로스 28:20) 
b'. 나 l 낼녹브분화 홍상 혼가지로 거후야(予톨톰與훌階) (직해 28:20) 
C. 너 나완-던복화 혼돈식 명치 아니 후엿더냐(훌혐不於予뭘一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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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85) 

20:30) 

d. 爾園이 英園으중L던보럼 形勢률 互爭장다가 (한생 1: 11) 

직업 영J 한흰 씩생으록 더푼썽 훌 억지로 

JlJl:ì록분컴 3핸 는 者 l 그 終어) 易媒후기론 
g. 惡友록되좋쉰 없從흔 則 (쉴상 2: 

갑우경 

e. 

〈로스본)06a)과 〈생경직해)(16 b' 빼 ‘더브러’ 가 사용된 예가 나타나는데 l 주로 

‘ 로 더브러’ 형태씨2，와 더브러·서 뺑태는 극히 프홉τF 그러나 〈위 

a' )과 로@딴(이1 나오는 ’~와!짜’는 문법책 농딴 갖고 있던 

’ 7t 탈락되어 합용에전 형태임을 않 추 았다. 결국 국어 요소 ‘~와j-확’에 
한문 요소인 ‘더불어’(與)가 덧붙어 만들어진 중복 형식 ‘~와 더브러’가 문어체척 

표현인데 비해， ‘~와/과’는 구어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로 더부러’가 〈한생)(I6d)에 빈번하게 사용된 데 반해. <톡럽)06e)에는 곡소 

얘l만 나타나용 점아 ll]교가 되며서쯤(I6f-g)에는 벼첫 골고루 

했01 다. 

’ 로 더부러’ ‘ 

이 형태가 

문헌에 배해 

문어체적인 성 

나타나지 

싸타내 준다끄 

더부러’나 ‘ 

내 〈위원회본〉에 

쩨척 성격이 

갑오경장기의 문헌별 ‘전이어’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도표 2)와 같다(김형철 

1987: 50). 

유
”
 
므
」
 

서 

견 

싱임 류 접 서 
ζ그 

〈도표 2) 

출전 

O 
O 
A 
A 

X 
O 
A 

O 
A 

성
 
보
 

한
 주
 

O 
O 

위원 

회본 

성겸 
직해 

a 
A 

로스본 

n 
G 
x 
A 

항목 

2.. 로 

얀캉야 
써 

하여곰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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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 0: 사용 빈P가 높은 것우 
: 전획 나타나지 않는 쩡우. 

i:::. 사용 인노가 낮은 정쑤(한춘 벤 나타나는 경우도 옮암월). 

〈토흉 2)에서 한및한의 “고호， 씬후야j 써， 향써쟁， 더부러” 뚱운 언해에 

직엌야냐 의역이냐용 7}르는 치풋이 되며 ν 한면으로」암 문체가 문어해냐 구어 

가르는 기준이 된다. 즉 위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면j 직역이며 문어처l일 가능생 

이 눔고l 그 반대일 경우에는 의역이며 구어체일 가능성이 높응 것이다. 

Z)에서 가상 뚜렷하케 언떨되는 문헌은 〈워왔회본〉과 

본〉졌 번쩍문인터 문어처l적인 요소가 가장 척고， ‘한성〉은 

적인 요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예상 밖의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위원회 

본〉의 경우 근원적으로는 번역문이라 힐 수밖에 없지만 한문생경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씨고. <한문성강). <로갔쁜<성경직해). <쩡어성경〉 뚱 어썩 종류힘 

을 촬없기 때둔애 얀문 직역에서 벗어나 오늘날 성경과 구운삼 업 차이카 

구어체가 가능했다. <한생〉의 경우， 국한문체 기사는 물론 국문제 기사도 대부분 

조보(蘭報)나 정부의 곳문을 번여하거나， 총국이나 임본의 신문기사륜 번역한 컷이 

기 때문에 직역써， 문에체 요*가 않이 미l 될 수밖에 'ili었올 것이벼， 집녹 

작문워 졌우도 정노위 차이는 있슬지언정 역시 직엌쩨 l 문어체 요소자 많이 샤용뇌 

었다. 

m. 구문요소 

구문 요소는 표기 요소나 어휘 요소만큼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냐 문체에 

가장 많κ 영함윷 미친다. 또 낀 요소는 표기 나 어후l 

결파장인 모습을 지니 7]도 한다‘ 푼상 켈이， 단위첩 구조(필수성 

결구조(접속 어미:전성 어미) 동 문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문 요소를 먼저 살펴보 

고， 용언의 동병사화 표현， 인용문의 표현 구조， 접숙 표현의 충북 상위문 종결 

어 D1 동에 의한 다양한 문체 양성f융 살1I]기로 한다‘ 

”구문요소의 분석 

장기의 디
 τ
 

구
 

분석 첩과를 청 〈도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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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문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에 전성 어미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것이 구어체 문장임율 말해 준다. 

2) 용언의 동명사화 표현 

(1 7) a. 녁가 요운 휠만 안이요 쿄콰효이라(후미라) (로스 5: 17) 
샘 @ 

(묵해서관본 5: 17) 

아니오 옵죄켄 후러 온 거사 
@ 

17) 

서술어 ‘來， 짧， 成’이 〈렀;샀본〉이}윤 ‘ 헬미， 크게 

홉.으로. <위원회본〉에는 ‘온 껏이 1 폐후러， 온견케·로 풀이되어 있다(17)a는 

중국어 어순에 틀린 직역식 문장 구조이다. 이와 갈이 중국어 어순에 따라 서술어 

를 동명사로 바푸어 선행시키고 문장종결을 위해 다시 서술어를 첩가한 구조로 표 

현하는 것올 용었생 칭망이화 표현이라 한다. 이러한 용썼씩 청명 λ1핵 jt헌은 원래 

중국어 어순싸 우씩힐 。I 씌 차이를 보완하려는 

(18) a. 학나닐슬 엎완호문 이번 핀셰로써 사룹을 숲띄화 (.5:..스 9;8) 
a'. 이런 권셰를 주신 하P넘씌 영광을 돌려 보내더라 (위원회본 9:8) 

b. 이제 허한라 효문 맛탕히 모만 의콜 앞오봐라 호봐 (로스 3:15) 

C. 눈으로 눈을 갑고 니로 니룰 갑뇨단물 너희 틀어사나 (로스 5:38) 

〈로스본〉에 많이 나타나는 동병사화 표현이 〈위원회본〉에는 대부분 동사로 표현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로스본〉은 〈위원회본〉에 비해 문어체 성척이 캉합을 확인 

사화 표현이 중세국어에서 폭적어로 사용련 데 반해， 

아니라 주어， 심지어는 

사용 법위가 확대되 

(1 9) ‘ 띤져 각싹 풍짝91축 다 외국 산권물 

엣슨즉 멀고 각가옴을 헤아리찌 

b. 담접발죄율 휴어i 갓친 죄인뭇치 하니 (독립 7) 

무역후여 나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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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千훌萬행을 精密히 觀察후기 는 眼力을 關촌봐 要緊후니 (국소 2) 

d. Á의 훌훌와 本是옳園濟累흐표와란 (소학 3) 

e. 그 궁경효율 옳*얀-弄走창되 (심상 3:17) 

f. 其園의 事物을 앓뼈훌왜 其文子룰 훈홈훌의 不可후고 (서유 序)

〈한성〉의 집녹(集錄)같은 부분은 대부분이 창작문인데도 통명사화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에셔 .힘왜 사깎고， 나라에 리후다’하번 휠 갯흥 ‘사춰흉 힘뽀고， 

나라의 리호띠 잇슨측‘ p 로 표현한 것처럼 동사 ‘사궈다 리창섭’홉 용행사 ‘사귀 

물， 리호D] ’었 j표했싼 컷이ι} 이러한 사실은 이 당시어)쓴 짝문쩨l씩 짱작문 문어 

체의 성격용 지닌 언째a으l 엄추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읍응 냈쐐 쩔다붙여‘ 국 

한문체의 짜서휴서유〉얘 룡명사화 표현이 많이 사흉원 은 탕썰싼 혔상어 라 하 

겠다. 갑오껑장외 작헌 운데서 〈독립〉과 〈심상>. <위원찌본〉에 용언의 용명사 

화 표현이 비책 적써| 사용혀었다는 사실은 이 문헌들이 야륜 운힌틀어) 비해 구어 

체적 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3) 인용문 표현 구조 

국어 문쐐 

로나타나는 

영향을 미친 것이 ‘~日’

것이다. 

20) a. 짧훌 g 흉往훌之 (묵해서관본 8:7) 
ð) ~ (9 

b. 엠소 일오챈.'1 안l 가셔 곳치 리 라 흐걷1 ( 로스 8:7) 
ð) ~ @ @ 

C. 엔소」 뎌 F 려 널오좌딘 난l간셔 뎌룰최륨호린란 (직해 8:7 
ð) ~ (9 

d. 낄 얀얀1 냐 1 간션끊화조린란 흐쇠.'1 (위원회본 8:7) 

e. 

g. 

@ @ 
때까 셔 2.쳐 주리라 (개역본 8:7) 

한콕엔소갱선 
흉 ôl 

?}서 고쳐 주마” 한죄좌 ( 
@ 

(써 

’ 생시。 o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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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에서 éY은 인용의 근거이고.(9은 인용을 표시하는 한문의 인용상위문 동사 

이고.@은 인용의 실제 내용을 나타내는 인용내포문이고.@은 국어의 인용상위문 

동사이다. 인용분 표현이 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의 존재 여부.(9의 번역 형태와 

위치 문제이다. 

(1) 인용상위문 동사 ‘日’의 존재 여부 

인용문이 ‘éY+Q;)+@’으로 구성되어 @이 없는 형식을 a 형식. 'éY+~+@+ 

@’로 @이 첨가왼 형식을 8형식이라 부르기로 한다. 

(20)c. e의 a 형식이 한문 구조에 가까운 반면， (20)b, d의 B형식은 한문 구조 

에다 국어 구조(서술어 후치 구조)를 벗붙인 절충 형식이라 힐 수 있다. 조선 초기 

언해문의 인용문 형식은 주로 a형식이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B형식이 증대되 

어 〈로스본〉에는 R형식이 중심이 된 것 같다. ß 형식에서는 셔술어가 '(9’(한문 

의 서술어)과 '@’(국어의 서술어) 2개가 되어서 충북 표현 형식이 되며， 특히 @ 

에 선행하는 @은 문어체 성격을 나타내는 대표척 표지가 된다. 

(20 )f, g는 @이 @에 후행하여 상위문 동사로 바뷔면서 문어체쩍 성척율 벗어난 

국어의 보펀적인 문장 형식이다. (20)e와 같은 a형식의 문장이 (20) f(l 967년)와 

같은 문장이 나오기 직전까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생정 문장이 얼마나 보수적인가 

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근거가 된다. 

(21) a. 예수 갚요판l 포한 깊를호연산된 묘냄뇨말단 호영단 효과 (로스 
4:7) 

@ (9 éY (9 @ 
a . 예수 l 굴오산21 정에 또 껑좌.!l 잎냄노말난 호영노되란(직해 4:3) 

@ (9 éY (9 

b. 十月빼八日 뼈報록 홉敢에 골오소21 去年훌률 웃지 참아 말휠랴 •... 못 

혼者는 ...... 훌률 示후라 효죄단 (한생 1:3) 

c. 아라샤 신문 비도모스태가 말효긴률 ...... 아라샤에셔 죠션 차지훌 P 

옴은 업노&} 호보 (독립 13) 

d. 古A이 훌혹21 地形이 四角의 不홉이라효보 3t8 흉子와 同후다 효과 

(서유 3) 

e. 한 野훌A이 閒g 훌身老A을 만낫누냐 나는 其A을 보지 못후앗시나 

短尾흔 小狗룰 7&]고 잇나니라 遭뿔者 l 홉巨 果~ 그러혼 ιF 룹율 보 



집jλ경장기왜 한체 

핫노라 녀1 엇지 보지 못흔 + 룸율 如此히 아누뇨 (국소 2) 

:\ti\1 j 被?야 딛 千歲어1 였흥芳째 아니후힘 다λl 와셔 나황 보지 말나 

호던란( 
g. 是故로 굶子 jg 옮율 知양는 者는 훌훌下의 立지 아니흔다 흐단(소 

학 5) 

부영이 휩홈캉야 갚요딘 이 地方 +룹은 우읍쇼걷l톨 씩후는 

냐는 다른 쳐lrñ으로 올 후노라 훗과 (삼성 1: ll) 

(2I) b에찬 ‘朝報흐 빠쨌어l 곰오’효 되에 있어， 훌천이 ‘朝報헤 생캠 있는 j!J 
뺏’가 도써 이중인용얹 꾸죠이어야 찌나 실째포는 ‘朝報훌훌’로 $아 얀순인용집 

구조로 사용되었다. 츄 “야훌k에 골우파21 ... 훌률캘훗효t 흐씌단”와 같응 구조이다. 
@ 6) @ 

이 시기의 대부분외 문헌에는 R형석이 주룻 사용되혔따 그러나， <섯경직해〉어1 

눈 a 형척이 주로 사짱쩍였으며작깅에는 앞부분어 a 썽식이 댐어 λ}용되다까 

뒷부분으혹 쉴수록 8 영식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2) 인짱장위문 동샤 ’ g ’의 번역 형써와 

(22) a. 한 野뿔A이 렘g ， 遊뿔훌 l 훌딛 (국소 2) 

b. 孔子 l 딛 (소학 5) 

공요국소 35) 

d‘ 우영이 휩쩔@야 갚요당줍기 우서 갚옥얀 (섬상 1: ll) 

e. 古A이 흐훌.!l.(서유 3) 

f. 맴A.o] 훌훌홉에 홉후야 g훗튿1 (서 유 45이 

(23) 했에 갚(1: 3) 

b. 딩 本時훌훌5뿔써i 갚요.!l. μ; 

C. 東京時.新報에 흐 (1: 12) 

d, flIH흉뚫報에 윷한 .!l. (24: 12) 

신보에 일오턴 17: ll) 

f. 일본 시추심보에 일념좌월 (2:8) 
g. 홍의 아희 노후여 월 (31 :8) 

日 各톰新했의 짧題흔( ,1l) 

日本時뿌新報의 톰記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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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日本時훌新뼈에 깊효효보던1 (2: 12) 

국한문제가 사용된 교과서류와 〈서유〉에는 대부분 ·日’ 이 그대로 쓰이거나， ‘日

호덕， 코호덕·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 간흑 ’공오"1 ’가 나타난다. 특히 〈서유〉에는 

‘日호빅， 굽호민.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어 국한문체 직역문어체의 표본이 되고 있 

다. 

(23)은 〈한성〉에 사용된 예들인데 인용상위문 동사 ‘日， 굽’을 사용함에 있어， 

“공 0 ... 얀1. 길오"1. 일오덕， 일너시되， 왈(日l. 코， 굽호믹， 꿇說후 ><r 와 같이 표 

기 수단 및 어휘변에서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나， ‘공 ?ι"1 ‘ 일오"1. 코후되·에서 

처럼 설명형 어미 ‘ -"1 ’가 연결된 형태가 그대로 사용되고， 인용내포문 앞에 선행 

되는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인용문 표현 구조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립〉에는 변화의 앙상이 나타난다. 

(24) a. 아라샤 선무 비도모스테가 말흐긴릎 아라샤에서 ... 억노라 훗면 (독립 13) 

6) ();) @ 흉 

b. ~l무 노보/←퇴가 말훈긴릎 아라샤 문~안 .. . 내 보낸다고 효영되란 (독립 18) 

6) ();) @ @ 

C. 외부대선 커-쇼씨가 하원에셔 말흐긴릎 풋파는 변 훌 뭇후다 던라 (독럽 3) 

6) ();) @ @ 

(24)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 양상은 @부분에 지금까지의 일방적 번역 형태인 

‘~만’ 대신에 ‘~기를’ 형태가 사용된 점이다(빈도수에 있어서도 ‘~덕. 형태보다 

기를. 형태가 훨씬 더 높다). 두 번째 변화 양상은 인용내포문에 인용상위문 동 

사가 연결되는 방식 즉 ‘@+@’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용내포문 종결 어미에 바 

로 인용상위문 동사 ‘후다·가 연결되었는데 (24a) ， <톡립〉에는 ‘@+고+@’ (24b)와 

‘@+더라’ (24c)와 같은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24)c의 경우， <독럽〉 

에는 다음 3가지 형식의 표현이 다 가능하다. 

25) a. 컨:손씬간 말흐긴릎 “풋따늑 면 훌 뜯후다” 흐던란 
6) (Q @ @ 

b. 컨二솥싼zl 말흐긴를 “풋파늠 변 훌 뭇후다”고 흐단란 
6) (Q @ 흉 

c. 컨솥싼간 말흐긴률 “풋11}는 변흥 뭇후다” 담란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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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에서는 @과 @의 관계가 상호 독립척이어서 흉이 쉽게 첨삭될 수 있으나， 

b에서는 @과 @이 인용보문소 ‘고.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의 첨삭 

이 자유롭지 못하다. c에서는 인용내포문 @의 동사와 인용상위문 풍사 @이 밀접 

하게 연결되어 한 단어로 인식된다. 따라서， a에서는 인용상위문 동사 @과 @ 충 

에서 @이 주로 탈락되지만， b, C에서는 @만 첨삭이 가능하다. 

인용내포문에 인용상위문 통사가 연결되는 형식을 분류하여， (25)a의 ‘듯캉다+ 

흉더라·률 β형식， (25)b의 ·뭇후다+고+융더라’를 8 ’ 형식， (25)c의 ‘듯#다+ 

더라·률 B’ 형식이라 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β형식이 문어체척 생격이 가장 

강하고 B’ 형식이 구어체척 성격이 강하다고 힐 수 있다. 

26) a. 입복 보지 시무에 앞넌좌~ 그 ~1문 셰보우가 잣창 ~1진리스 ~룩의 첫 

~ ~ @ 
후노 바를 허락*다 효화란 (한성 2:10) 

@ 

b .... 곳관이 되어야 밖첫융 휩#켓다 던란 (독립 3) 
@ @ 

C. 훌훌으l 巨 今我짧守암 ftrt흩홉11;! 윷l홈이라 효단 던란 (황성 2) 
~ (9 @ 흉 @ 

(26)c는 “(소식에 의하면) 효훌으Lß 今我짧휴 ... 훌’홈이라 효단 던란”와 같이 
(9 (9 6) (9@ 

이중인용문 구조로 되어 있다. 

〈한성〉에는 인용문 표현 구조률 다 갖추고， 반드시 B형식으로만 사용되는 데 

(26a) 비해， <톡럽〉에는 인용문 표현 구조를 다 갖추지 않은 정우가 많으며， β ’ 

형식이 주류률 이루고 있다(26b). 한연， <황생〉에는 인용문 표현 구초률 갖춘 예률 

이 대부분이며 ， ß’ 형식이 주류률 이루고 있다(2&). 

인용상￥l문 통사의 번역 형태. 위치 빛 인용내포문과의 연결 관계 동을 종합적으 

로 고려힐 때， <한생〉과 〈횡성〉은 문어셰이고 〈독립〉은 구어체라 힐 수 있다. 

4) 접속 표현의 충북 

(27) a. 각국이 풍괴가 져우 끼벽후나 그러나 포혼 유로부 각국의 협계혼 바에 
지나지 아니캉니 (한생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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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이 아직도 결말이 아나스나 그러나 풍파는 면훌 듯후다더라 (독립3) 

c. 이 선는 찢고리쳐럽 조흔 소빈도 못후나 그러나 나무에 나는 버러지를 

잡아 먹으니 (국소 59) 

d. 後에 用후는 바 1나 그러나 本源인則 (소학 6) 

e. 홈睡 l 빅오 便安후나 그러나 數日以來로 (십상 3: 14) 

f. 差뚫흔 失이 存후기 亦훌한나 然후나 흩후건 '<1 山을 홈홈과 同후야 (서 

유序) 

g. 內務堂上과 단웅 京北堂上으로 후여곰 (한성 1: 11) 

h. 許多흔 草훌와 및 空石 等을 (십상 3:34) 

(27)a-h는 각 문헌에 나타나는 접속어(문접속어 빛 구접속어) 중북 사용의 경우 

이다. 이러한 첩속어의 충북 사용 현상도 한문의 영향이라 힐 수 있다. 즉 국어의 

접속 기능은 의존 형태소(접속 어미)로 표현되는데， 한문에 있어서는 자럽 형태소 

로 표현된다. 한문을 번역할 때 국어 문맥에 따라 용언에 접속 어미를 연결시키고， 

여기에 한문에서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자립 형태소를 번역하여 벗붙이기 때문에 

결국 충북 표현이 되고 만다. 이러한 충북 사용 현상은 언해문뿐만 아니라 창작문 

에도 그대로 사용되어 문어체객 성격을 나타내는 정표가 된다. 

이 시기에 〈한성>. <서유〉 둥 대부분의 문헌에는 중복 형식이 더 많이 사용되었 

으나. <심상〉에는 충북 형식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심상〉이 다른 문헌에 비해 구어체적 성격이 강하고 표현이 세련되었음을 

알수있다. 

구 접속의 경우 (27)g는 쩍유공록’ (빼웰짧緣)에 나오는 문장으로 원래 한문으로 

쓰여진 글을 한성주보에 실을 때 국한문체로 번역한 까닭에 한문 원문의 ‘與’를 

‘다못’으로 직역하여 사용한 것이다. ‘다못’은 항상 ‘~와 다못’과 ‘~로 다못’의 

형식으로만 사용왼다. (27)h에 사용된 ‘빗’은 ‘及’의 직역어인데. <심상〉에 주로 

나타난다. 

5) 상위문의 종결 어미 

갑오경장기의 문헌들은 언해문 문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언해문에는 성격 

상 인용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위문 종결 

어미이고l 인용문(내포문) 종결 어미와 인용상위문의 종결 어미는 상보적 분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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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도 한다 8) 여기서는 후자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8) a. 傳敎에 굴?샤'<1 .•.... 휠라 캉시단 (한생 1: 3) 

사찰랬 안석보가 삼월 상일 향혔 따어1셔 난민찌꺼l 피회창담 (독없 I) 

C. 녁각쥬추 오달영이 쭉단 (독립 11) 

종결 어미 ‘~다.는 이 시기의 대부분의 문헌에 내포문에만 나타난다. <한성〉과 

〈확집〉어l 상위문 짱결 어~ ‘’가 사용되었눈얘(28a-c) , 그 사용이 한보에 

한되어 었다. 관보는 원래 한문으로 작성된 것을 번역하여 신문에 실은 것으로， 륙 

대갱으로 한 잣이 아니고 R판 독자츰 대상으뚱 한 첫 0] 다. 그러므호 

여기에 시상， 서법상으로 중화된 챙자 중립척 어미 ‘~다’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라l 의 경우 성경에 상위문과 내포문율 막론하고 가장 높은 빈도수(각각 27%, 

로 사용된 껏0] 특청야다. 생갯에는 화자나 힐채(끓才)의 충심 인물야 절대자 

인 예수이으로 명영법 어 01 '-랴’가 많아 사용되었다고 활 수 있짜. 

'-(이)하·는 받헨의 생찌에 환꺼!없이 흉고루 놓싼 빈돗추로 사용되었다‘ 이것훈 

쩡사나 냉사구를 서술어졸 끼능하께 하는 옳결 억마로 시성이나 서업에 91어서 승 

화된 행태이다. <한성〉의 기사 계목이 엿사로 뭔냐거나 '13威里몫이 g￥q후미 è}’ 

(한성 24: 13)에서와 갈이 ‘명사(엽)+아야’의 형태보 나타난다. 지샤 제픽-이 시성 
이나 서볍장 중화된 형태를 취하논 것은 붓면적 현장이라 힐 수 였다. 

(29) a. 떼자가 스상갓고 종이 쥬인 갓타먼 촉한냄 (로스 10:24) 
其中이l 훌路는 商賣가 뼈훌종。 m-훌훌한단약 (국소 

C. 흉後에 훌業은 愛君과 愛園에 더홉이 업누닌라 (소학 I) 

8) ，로스본’ 에서 상~l문 종컬 어미와 내포문 총결 어미의 사용 섣태를 롱계로 보이면 다읍과 

같다(마에북음 i 장얘서 상까지에서 다섯 언 이상 나온 종결 미의 통겨l 임). 

상위문 내포문 상위문 내포문 

27(28%) i!) 13(7%) 01%) 

라 50(27%) 28(29%) 나냐 6( 3%) 6(6%) 

(이) 15(8%) 7(7%) 13(7%) x 

니라 37(20%) x 기타 2I(J~) 18(!!r.4) 

다하 29(1&6’ × 합계 84 (11)()% ) 97(l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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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世界萬園中에 獨立國이 許多한니 우리 大朝홉園도 其中의 一園와르111箕 

홉과 ~.과 羅麗濟와 高麗룰 지난 古國의요 太祖大王이 開國한신 後 五

百有餘年에 王統이 運훌흔 나라와라 콤等은 如此흔 나라에 生후야 今日

에 와셔 世界萬國과 옳好通뼈휠야 富끓을 닷토는 씩에 홉후앗시니 우리 

王園에 사는 많民의 最急짧는 다만 學業율 힘쓰기에 잇누남라 (국소 1) 

성경파 .li!.짜서류에 원척법 어미 ‘~니라’가 많이 사용퇴했r:t， 몫척법이 화자는 

믿읍에 바탕을 둔 일방썩 짱 썽 싼r:l변， 이것 

이 교갚적았 내용이 주휴를 이루고 있는 성경과 교짜서츄어l 않아 사용됐 것은 당연 

한 

「-‘ 

다. 

종결 어미 기능에다 

교파서류에서 ‘~니라’로 

니라’가 담화 종결의 

포함하 

여백을 

(30) a. 그 쳐를 취한여다가 동칩치 안코 아틸을 나으메 빗처 일흠율 칭하여 예 

(로스 1 :25) 

셰 쓸는지 몰오겠던란 ( 

댄라노라고 후엿던단 ( 

d. 외부대신 커-솜씨가 하원에셔 말?기를 융파노 면훌 옷양단던란 (독럽 
3) 

(30)a ， b에 사용된 ’~다/더라’는 화자의 직접적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과거 사실 

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나 단정에 사용된 어미이다. 성경에는 대부분 이련 성격으로 

사용되었고， 신문류에도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상탕수 나타난다. 그러나 신 

문류에 사용된 (30 )c， d의 더라’는 보고법 어미의 가장 보연적인 사용이다. ‘~ 

후더라}는 사 작성지기 서건을 보았거나 겪은 것옳 까록한 행식이브로 직접전탈 

체라 할 수 있 ‘녀라’ 혹은 ‘~다더라’는 치사 참성자가 전해 들은 것을 

중계하환 i썽식。1 간접전달처}라 힐 수 있다 

(31) 는 속히 썽명을 보내기 

9) 이석추(1 990: 373-4) 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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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는 켓이 따민들이 문자생활에 려치는 옛향온 생갱한 한계릉 지니체 됨응용 얀정 

해야 할 것아다. 

결쩍 갑오경장이 찍어문쐐어l 미친 영향상 국운째를 뽕식 문쩌}혔 천명하고 짝싼문 

체들 공식적인 문체로 확대 보급한 직접적인 록면보다 ‘개화’나 ·계몽’ 사상을 통 

해 수않운 출싼물의 쯤급과 추요훌 창출함요로4써 빨자획 71농 썽답량섭 높혀 , c}양 

한 문체가 사용될 토대를 마련한 간접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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